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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의 유형을 분석하고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패널조사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은 5

개로 도출되었고, 그 형태에 따라‘낮은 일자리만족 집단’,‘중하위 일자리만족 집단’,‘중간 일자리만족 집단’,‘중상위 일자리만족 집

단’,‘높은 일자리만족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각각의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대해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

강상태, 자아존중감, 창업동기, 창업시 어려움, 업무적합도, 내적 직업가치, 외적 직업가치, 사업체 규모, 현직장 임금, 주당 평균근로시간, 

창업교육훈련 이수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이며 집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의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이에 대한 여러 독립변수의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주제어: 창업, 청년창업, 일자리만족도, 잠재계층, 잠재프로파일분석

Ⅰ. 서론

1.1 연구배경

청년실업의 대안으로 창업이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 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

는 청년(15-29세)을 뜻하는 '취업준비생(취준생)'은 71만명에 

이르렀다. 이는 2006년 통계작성 이래로 최고치다. 경제환경

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화됨으로써 청년실업의 심

각성이 증대되었다(김진하, 황민영, 2019).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창업은 창업자가 자본을 이용하여 사업 아이디어에서 구상

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을 설립하는 행위이다(이신

모, 2002). 전 세계적으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청년창업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인식하여 창업활성화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박천수 외, 2013).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창업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창업지원 관련 

예산 규모는 매년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조 415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도달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20). 또한, 

소관부처 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하여 16개에 달한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따라 청년창업은 양적으로 활성화되

고 있다. 청년창업가가 세운 신설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다.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30세 미만 창업가가 세운 법인은 총 7480개로 전년 

대비 약 9.4% 증가하였다. 모든 연령대 신설법인 수가 10만 

8874개로 전년 대비 6.7% 증가한 것에 비하면, 이는 높은 수

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년창업의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것

이 현실이다. 청년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15.9%로, 창업가 

10명 중 8명 이상이 5년 내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

청, 2015). 일반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이 27.3%임을 고려할 

때, 청년들이 창업을 하였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창업가의 사업지속에 관심을 갖고,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청년창업가의 일자

리만족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만족도는 이직률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지속에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Harrison et al., 

2006).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만족도는 높은 이직률과 조기퇴

사의 특성을 보이는 청년 노동시장에서 직무태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노경란·허선주, 2011). 

이에 따라 국내에서 청년의 일자리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 다수의 연구에서 일과 관련된 만족이 청년층의 

이직의사에 있어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이라고 제시하였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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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욱·유홍준, 2002; 김은석·정철영, 2010), 청년의 일자리만족

도가 높을수록 이직의사 및 실제 이직확률이 줄어드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진하·황민영, 2019; 성지미·안주엽, 2016). 자영

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영업

을 지속할 의사가 높고, 자영업을 중단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

으로 밝혀졌다(Kim et al., 2002). 따라서 청년창업가 개개인의 

일자리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청년층의 창업지속 의사를 

높이고, 청년창업 지원 확대의 흐름 속에서 사업중단에 따른 

정부의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가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변인과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청년창

업가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분류와 영향요인 

탐색을 진행한다면 연구대상의 특징을 보다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집단을 분류하고 관

련된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회귀분석 등 전통적인 분석방법과 달리 변

수의 분포에 있어서 단일한 경향이 아니라 이질적인 분포가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하

고,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를 산출한다는 방법론적 이점도 존

재한다(Duncan et al., 2011; Wang & Wang, 201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에 대

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여 하위계층별로 공통점과 차

이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맥락에서 청년창업가

의 일자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자리만족도를 제고함으

로써 청년들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데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원동력인 청년창업 활성화에 대한 시

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문제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

향을 주는 변인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일자리만족도 잠재프로

파일은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분류된 잠

재계층의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분류된 일자리만족도 

잠재프로파일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신체적 요

인, 심리적 요인, 직업·창업 요인, 사업체 요인, 

제도적 요인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2.1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

일자리만족도 개념은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Locke(1969)는 일자리만족도를 조직과 일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상태라고 보았고, McCormick & Tiffin(1974)과 

Osborn(1980)는 직무수행, 근로조건, 동료관계 등과 관련한 심

리적 욕구충족 정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일자리만족도는 직

업적응에 대한 지표로 간주된다(Szilagyi & Walace, 1980). 국

내에서는 일자리만족도를 ‘개인이 조직 내에서 직무, 환경, 임

금, 지위, 직급, 인사 등에 대해 느끼는 정서와 만족하는 정

도’로 개념화하였고, 직무만족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강은나, 2011; 김윤중, 2017). 한편, 개념을 세

분화하여 살펴본 학자도 있다. Herzberg et al.(1959)에 따르면, 

일자리만족도는 직무에 대한 만족감과 직무수행 환경에 대한 

만족감으로 구성된다. Porter & Lawler(1968)는 직무와의 관련 

정도를 기준으로 일자리만족도를 내부적 만족요인과 외부적 

만족요인으로 세분화하였다. 내부적 만족요인은 성취감, 자존

감, 독립심 등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며 느끼는 심리적 요소이

고, 외부적 만족요인은 임금, 복지제도, 동료관계, 물리적 근

무환경 등의 환경적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

구는 일자리만족도를 일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포함하는 복

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개인적 측면에서 일자리만족도는 생활만족도과 직결된다. 

사람은 대부분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일자리에서 

오는 만족이 직업 외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만족보다 삶의 만

족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Juster & Stafford, 1985).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이며 사람은 일을 통해 자신의 존

재를 확인하고 가치를 실현한다(Yeoman, 2014). 또한, 조직적 

측면에서 높은 일자리만족도는 조직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을 

유도하고, 업무효율과 성과를 높이는 요소이다(남승하·정종원, 

2017). 반면 일자리만족도가 낮은 사람은 근면성과 책임감이 

저하되어 이직하거나 조직 내에서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

다(남승하·정종원, 2017). 

선행연구에서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를 다룬 연구는 드

물지만, 일자리만족도와 유사한 직업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이

원석·주동범, 2016)가 있었다. 이 연구는 회귀분석을 통해 교

육인프라만족도, 전공일치도와 뚜렷한 창업목적 등이 직업만

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임을 밝혔지만, 대상이 대졸 창업자에 

한정되었고 영향요인으로 소수의 변인을 사용했다는 한계점

이 있다. 

2.2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의 영향요인

청년창업가 대상 연구가 드물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창업가

뿐만 아니라 타 직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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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

로 인구사회학적 영역, 신체·건강 영역, 심리적 영역, 직업·창

업 영역, 사업체 영역, 제도적 영역을 변인군으로 상정하였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영역에서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가 

일자리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성별에 따른 일자

리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다수 있었고, 여성이 남성

보다 높은 일자리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지미·안

주엽, 2016; 이인숙, 2010). 연령도 일자리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전동일·서정민, 2012). 학력은 높을수

록 일자리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일관되게 존재하였다

(김윤중, 2017; 배화숙·이인숙, 2008; 백병부·황여정, 2009). 마

지막 변인으로 배우자 유무는 강영희(2016), 김윤중(2017)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한 변인이다. 강영희(2016)의 연구

에서는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일자리만족도가 각각 다른 양

상을 드러냄을 밝혔다.

신체·건강 영역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스트레스를 포함

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과 삶

의 질에 대한 개인적 견해로,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Shadbolt, 1997).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자리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가 비정규직 근로자(이상록 외, 

2017), 근로장애인(박미량 외, 2013), 보육교사(나성식 외, 

2013)를 대상으로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란 외, 2016).

심리적 영역도 일자리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나타난 바 있

다. 우선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다

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박현숙·양희택, 2013; 유용식, 2016). 

자기효능감은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Bandura, 1977). 

직장에서 높은 자기효능감은 업무수행의 성실성 제고로 이어

져 높은 직무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본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목표달성이 가능한 상황

에서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심덕섭·하성욱, 2013). 몇몇 연

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일자리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문유석, 2010; 서광석, 2006). 

직업·창업 영역에는 창업동기, 창업시 어려움, 업무적합도, 

직업가치를 포함하였다. 먼저 창업동기의 자발성은 일자리만

족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설명되어왔다(남정민 외, 2013; 안

소영·조상미, 2018). 그리고 창업시 어려움은 직무만족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비임금근로자(이희정, 2017)를 대

상으로 있었다. 업무적합도는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이 직무

가 요구하는 것에 부합하는 정도를 뜻한다(Lauver & 

Kristof-Brown, 2001). 업무적합도가 일자리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임금근로자(김상욱·유홍준, 2002), 비

정규직 근로자(배화숙·이인숙, 2008), 청년취업자(노언경 외, 

2011; 오성욱·이승구, 2009)와 마이스터고 졸업생(김종우 외, 

2014), 산재근로자(강윤경 외, 2019) 대상으로 있었다. 한편, 

직업가치는 진로선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일자리만족도에

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오성욱·이승구, 2009;

유현옥·김은비, 2016; 이희정, 2017; Dawis & Lofquist, 1984). 

직업가치는 내적가치와 외적가치로 나눌 수 있는데(Kalleberg, 

1977) 내적가치는 적성, 흥미, 능력과 같이 직무 자체와 관련

이 있고, 외적가치는 일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임금, 복리후생, 

인정 등의 보상이나 특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병숙·박현

주, 2007). 

사업체 영역에서는 사업체 규모, 임금, 근로시간 등이 일자

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사업체 

규모는 일자리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지만, 연구결과들

이 상이하게 나타난 바 있다. 오유진(2009)은 고용원의 존재

가 소득, 개인발전가능성,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반면, 홍경아(2002)는 기업 규모가 클

수록 종업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적관리 부담이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일자리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밝혔다. 소규모 자영

업자 대상 연구에서는 종업원 유무가 일자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성희, 2005). 임금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를 상승시키고, 가족구성원의 생계에 경제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인이다(오유진, 2009; 홍성희, 

2005). 근로시간은 길수록 일자리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주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고승연, 2013; 이원석·주동범, 2016). 

제도적 영역에서는 창업교육훈련 이수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하였다. 창업지원은 창업가에게 직·간접적인 지원

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출, 시설임대,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3). 창업지원에 속하는 창업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김소영 외(2018)는 창업아카데미, 창업인턴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청년층 일자리만족도에 

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고용보험의 경우, 일자리만족

도의 영향요인으로 탐색한 연구는 없었지만, 고용보험 제도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 문항에 대한 응답패

턴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프로파일별 영향요

인을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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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YP) 

2018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

생활, 취업 및 창업활동, 가계배경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이다. 2007년을 기점으로 만15-29

세 청년 10,206명을 표본 삼아 추적 조사한 것으로 본 연구시

점에는 12차년도(2018년)까지 조사되었다. 이 자료는 창업 관

련 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청년창업

가의 일자리만족도를 분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가를 

종업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 

보았고, 조작적 정의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비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는 청년 가운데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하며 돈을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 고용주, 자영업자를 포함하

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주

와 자영업자가 되려면 창업을 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이

다(이희정, 2017). 

기회포착형 창업, 생계형 창업 등 창업의 유형도 다양하겠

지만 이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실증연구로는 이준범(2019)의 

연구에서 패널데이터 회귀모형을 통해 창업가정신과 창업의

도의 관계성을 규명할 때 청년패널 조사가 활용된 바 있다. 

따라서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가 대상의 잠재프

로파일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청년 비임금근

로자 조사는 7차년도(2013년)부터 새롭게 조사된 것이며, 12

차년도에 조사 완료된 총 10,206명 중 창업가로 보기 어려운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청년창업가 총 451명을 대상으로 

결측치를 제외하지 않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자 264명

(58.5%), 여자 187명(41.5%)으로 나타났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에 따른 잠재프로

파일과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일자리만족도 변인을 이용

하여 하위집단을 분류하였다. 일자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체·건강 특성, 심리적 특성, 

직업·창업 특성, 사업체 특성, 제도적 특성을 활용하였다.

3.3.1 종속변인

일자리만족도의 지표로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11가지는 업무의 내용, 사회적 공헌 

및 인정, 자기발전의 추구, 임금과 수입, 고용의 안정성, 일의 

자율성과 권한, 직장까지의 거리, 직장의 장래성 및 창의성, 

물리적 근로환경, 일과 가정 양립, 여가생활 보장 등에 관한 

것이다. 모두 5점 척도이며 ‘매우 불만족’ 1점부터 ‘매우 만

족’ 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현 직장에 

대한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11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8으로 높게 나타났다.

3.3.2 일자리만족도의 영향요인

일자리만족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의 영향요인들은 12차 청

년패널 자료를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변수와 척도는 다음과 

같다. 

3.3.2.1 인구사회학적 영역

인구사회학적 영역에는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를 포

함하였다. 연령은 출생년도 문항을 12차년도 조사연도를 기준

으로 계산하였고, 배우자 유무는 현재 혼인상태를 묻는 문항

에서 혼인과 별거는 배우자 있음으로, 미혼, 이혼, 사별, 그리

고 기타는 배우자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3.3.2.2 신체·건강 영역

신체·건강 영역에는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를 포함하였

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1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가 좋음을 나타

낸다. 스트레스는 4점 척도의 1개 문항으로 스트레스를 대단

히 많이 느낀다면 1로, 거의 느끼지 않는다면 4로 응답하였는

데 상식에 부합하는 해석을 위해 높은 점수가 심한 스트레스

를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였다.

3.3.2.3 심리적 영역

심리적 영역에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였다. 

자아존중감은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자기 자

신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면 1로, 

매우 그렇다면 6으로 응답하였다. 문항 중에서 ‘(1)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2) 가끔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이 든다’, ‘(7) 나는 지금의 내 자신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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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는 부정문항으

로, 역코딩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

미하도록 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3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심리적 요인으로 2001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자

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구직 관련 문항을 제

외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나에게 업무가 주어지면, 그 일을 해결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등 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4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2였다.

3.3.2.4 직업·창업 영역

직업·창업 관련 영역으로는 창업동기, 창업시 어려움, 업무

적합도, 내적 직업가치, 외적 직업가치 변수를 포함하였다. 창

업동기는 안소영·조상미(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발적 동

기와 비자발적 동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타 일자리 임금근

로로 취직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자발적 동기로 보고 1로 코

딩하였다. 반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월급을 주거나 월급과 상

관없이 일자리가 있으면 취직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비자발

적 동기로 보고 0으로 코딩하였다. 창업시 어려움은 ‘다음은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OOO님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셨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의 문항으로 자

금, 기술, 인력의 확보, 행정절차, 업종선정, 사업장 위치선정

에 관한 6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매우 쉬우면 1

로, 매우 어려우면 5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6문항에 대

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6이었다. 업무적합도는 ‘현 일

자리의 업무내용과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또는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문항의 평균값으로 처리하였다. 업무

적합도 문항은 자신의 교육/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업무수준이 

매우 낮으면 1, 매우 높으면 5를 나타내었다. 두 문항의 신뢰

도(Cronbach’s alpha)는 .67이었다. 내적 직업가치는 직업선택

시 중요도를 측정한 10문항 중 7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적 직

업가치는 성취, 자율, 지적추구, 이타, 타인에 대한 영향, 애

국, 심신의 안녕에 관한 5점 척도 문항이고, 전혀 중요치 않

으면 1, 매우 중요하면 5를 나타낸다. 7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3이었다. 외적 직업가치는 경제적 보상, 

인정, 직업안정에 관한 나머지 3문항을 사용하였고, 전혀 중

요치 않으면 1, 매우 중요하면 5를 나타내었다. 3문항의 신뢰

도(Cronbach’s alpha)는 .60으로 나타났다.

3.3.2.5 사업체 영역

사업체 영역에는 사업체 규모, 현직장 임금, 주당 평균근로

시간을 포함하였다. 청년창업가의 현직장 임금변인은 만원 단

위로 응답하였으며, 로그값으로 환산하여 계산되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 또한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3.3.2.6 제도적 영역

창업교육훈련은 정규학교교육, 정규학교의 특수교육, 정부제

공 창업교육 등을 포함하며 이수여부는 사업체를 시작하기 

위해 이러한 창업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

한다. 창업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면 1, 받지 않았다면 0

으로 처리하였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독립변수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가 지각하는 일자리만족도에 따른 잠

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Mplus 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연속형 변수의 다변량 분포를 기반으로 응답 패턴의 유사성

에 따라 사람들을 동질적인 하위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때 추

정된 집단을 잠재프로파일(latent profile)이라고 한다(Collins & 

Lanza, 2010).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할 때에는 잠재집단의 

수를 늘려감으로써 자료에 가장 부합하는 집단의 개수를 결

변인 영역 변수 척도

인구

사회학적

영역

성별 여=0, 남=1

연령 연속변인

학력
고졸미만=1, 고졸=2, 전문대졸=3, 대졸=4,

석사학위이상=5

배우자 유무 없다=0, 있다=1

신체·

건강 영역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이 아주 안 좋다=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건강한 편이다=4,

매우 건강하다=5

스트레스
거의 느끼지 않는다=1, 조금 느끼는 편이다=2,

많이 느끼는 편이다=3, 대단히 많이 느낀다=4

심리적

영역

자아존중감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약간

그렇지 않다=3, 약간 그렇다=4, 그렇다=5,

매우 그렇다=6

자기효능감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약간

그렇지 않다=3, 약간 그렇다=4, 그렇다=5,

매우 그렇다=6

직업·

창업 영역

창업동기 비자발적=0, 자발적=1

창업시 어려움

매우 쉬웠다=1, 쉬운 편이었다=2, 그런대로

괜찮았다=3, 어려운 편이었다=4,

매우 어려웠다=5

업무적합도

수준이 아주 낮다=1, 수준이 낮다=2,

적절하다=3, 수준이 높다=4,

수준이 아주 높다=5

내적 직업가치
전혀 중요치 않다=1, 중요하지 않다=2,

보통이다=3, 중요하다=4, 매우 중요하다=5

외적 직업가치
전혀 중요치 않다=1, 중요하지 않다=2,

보통이다=3, 중요하다=4, 매우 중요하다=5

사업체

영역

사업체 규모

1~4명=1, 5~9명=2, 10~29명=3, 30~49명=4,

50~99명=5, 100~299명=6, 300~499명=7,

500~999명=8, 1000명이상=9

현직장 임금 자연로그를 취한 연속변인

주당 평균근로시간 자연로그를 취한 연속변인

제도적

영역

창업교육훈련

이수여부
아니오=0, 예=1

고용보험 가입여부 미가입=0, 가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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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이는 모형 검증 혹은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

지고, 최종모형 선택을 위해 분류의 질, 정보지수, 모형비교 

검증을 기준으로 삼아 모형을 평가하였다. 우선 분류의 질을 

알아보고자 엔트로피(Entropy)를 사용하였다. 엔트로피는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Dias & Vermunt, 2006).

추정식에서 는 집단 k에 속할 개인 i의 사후확률을 의미하

며 N은 표본 크기, K는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뜻한다. 엔트로

피는 하나의 잠재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 값으로 

범위는 0과 1 사이이며, 1에 가까운 값은 높은 분류 정확성을 

나타낸다. 엔트로피는 0.8 이상일 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Muthén, 2004). 다음으로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정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기준으로 정보지수를 이용하였다. 정보지수

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를 구하면 어떤 모

형이 적합한지 비교할 수 있다. 정보지수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ln(L)은 로그 우도값(log likelihood), p는 추정모수의 수, n은 

표본 크기를 의미한다. SABIC는 BIC 식에서 n 대신에 

n*=(n+2)/24를 대입하여 계산한다. 3개의 정보지수 모두 작을

수록 적합한 모형을 의미하므로 가장 작은 값을 가진 모형이 

선호된다(Akaike, 1974; Schwartz, 1978; Sclove, 1987). 마지막

으로 모형을 비교하는 검증방법은 조정된 차이검증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 LRT)

과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Parametric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BLRT)를 사용하였다(Lo et al., 2001; 

McLachlan & Peel, 2000). 검증결과 나타나는 p값은 k개 잠재

프로파일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k-1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이 

기각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p값이 유의하다면 k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채택하고, 유의하지 않다면 k-1개 잠재

프로파일 모형을 선택한다. 

영향요인의 검증에서는 3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Asparouhov & Muthén(2014)이 제안한 3단계 접근법은 잠재프

로파일 변수와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이다. 1단계는 독립변수 혹은 종속변수 없이 잠재프로파

일 지표(indicator)만 사용하여 기본모형을 평가하고, 2단계에

서는 앞서 추정된 잠재프로파일의 사후분포를 활용하여 각 

개인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잠재프로파일을 추정한다. 3

단계에서는 분류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수 혹은 종속

변수의 효과를 추정한다.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산출된 다항로짓계수를 토대로 독립변수와 

잠재프로파일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Ⅳ. 실증 분석 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에 관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

차,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전

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중 자기발전과 장래성 사이의 상

관, 장래성과 근로환경 사이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발전과 업무내용 사이의 상관, 여가생활 보장과 일가정 

양립 사이의 상관도 높았다. 통근거리와 사회적 공헌 간의 상

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기발전과 장래성은 다른 문항과

의 상관이 전체적으로 높았던 반면에, 임금/소득, 통근거리, 

고용안정은 전체적인 상관이 비교적 낮았다. 문항들의 평균은 

모두 3점 근처로 나타났다. 시각적 편의를 위하여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든 분석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2> 일자리만족도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변수
업무

내용

사회

공헌

자기

발전

임금/

소득

고용

안정
자율

통근

거리
장래

근로

환경

일

가정

양립

여가

생활

보장

업무

내용
1 .528 .594 .397 .374 .449 .318 .559 .510 .470 .403

사회

공헌
.528 1 .565 .464 .334 .263 .207 .500 .488 .370 .367

자기

발전
.594 .565 1 .420 .292 .452 .256 .631 .555 .405 .368

임금/

소득
.397 .464 .420 1 .405 .265 .277 .450 .472 .484 .399

고용

안정
.374 .334 .292 .405 1 .468 .285 .332 .387 .392 .357

자율 .449 .263 .452 .265 .468 1 .386 .446 .415 .400 .311

통근

거리
.318 .207 .256 .277 .285 .386 1 .341 .353 .313 .283

장래 .559 .500 .631 .450 .332 .446 .341 1 .628 .479 .405

근로

환경
.510 .488 .555 .472 .387 .415 .353 .628 1 .466 .413

일가정

양립
.470 .370 .405 .484 .392 .400 .313 .479 .466 1 .590

여가

생활

보장

.403 .367 .368 .399 .357 .311 .283 .405 .413 .590 1

평균 3.75 3.42 3.64 3.34 3.66 3.94 3.80 3.60 3.63 3.54 3.39

표준

편차
.712 .757 .739 .813 .823 .689 .690 .721 .650 .666 .800

주: 모든 값은 0.01(양쪽)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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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자리만족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

4.2.1 잠재프로파일의 수 결정

일자리만족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프

로파일의 수를 늘려가며 엔트로피(Entropy), 정보지수와 모형

비교 검증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잠재프로파일모형의 적합도지수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분류의 질 Entropy 0.898 0.925 0.935 0.961 0.938 0.936

정보

지수

AIC 9330.086 9094.643 8883.067 7807.914 7616.791 7551.107

BIC 9468.569 9282.003 9119.303 8093.027 7950.781 7933.973

SABIC 9360.672 9136.024 8935.243 7870.885 7690.558 7635.668

모형비교

검증

LMR LRT 0.000 0.013 0.001 0.193 0.252 0.485

BLRT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분류율

집단 1 .38 .05 .05 .04 .04 .05

집단 2 .62 .56 .36 .34 .13 .01

집단 3 .38 .54 .44 .19 .19

집단 4 .05 .12 .14 .07

집단 5 .05 .44 .17

집단 6 .05 .41

집단 7 .08

주: LMR LRT와 BLRT는 p값을 제시하였음.

첫째, 잠재프로파일 수가 2개일 때부터 엔트로피가 모두 0.8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나,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5개일 때 0.961

로 가장 높았다. 둘째, 정보지수에서는 작은 AIC, BIC, SABIC

를 가진 모형이 선호된다. 정보지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2>를 보면,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세 지수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는 요인분석에서 스

크리도표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 요인의 수를 정하

는 것과 동일하게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4개에서 5개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AIC, BIC, 

SABIC 값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잠

재프로파일 5개 모형이 가장 적절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모형비교 검증인 LMR LRT와 BLRT에서 p값이 유의

하면 k-1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기각하고, k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LMR LRT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5

개일 때부터 p값이 5% 유의수준에서 계속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다. 이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이 4개인 모형 이후로는 k-1

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이 기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하

나의 모형이 명확히 지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BLRT 또

한 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할 때마다 p값이 모두 유의하게 나

타나 모형 선택에 유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지수까지 이

용하여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 2> 잠재프로파일 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의 변화

결과적으로 분류의 질, 정보지수, 모형비교 검증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였을 때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5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였다. 모형비교 검증인 LMR LRT와 BLRT로는 어

떤 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정보지수에서는 잠재

프로파일이 5개일 때 AIC, BIC, SABIC가 가장 급격히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 세 가지 지수가 모두 일관된 결과를 보였

다. 또한, 해석적인 측면에서 5개 잠재프로파일이 잘 구분되

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프로

파일의 수를 5개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후계층 소속확률을 통해 분류된 잠재프로파일

에 대하여 분류의 질을 점검할 수 있다. 사후계층 소속확률이 

1에 가까울수록 계층의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0.7 이상일 때 비교적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졌다

고 할 수 있다(Nagin, 2005). <표 4>에 나타난 행렬의 주대각

선을 살펴보면, 집단1은 100%, 집단2는 100%, 집단3은 97%, 

집단4는 91.2%, 집단5는 100%로 나타났다. 정확한 계층분류 

확률이 모두 0.9 이상으로 1에 매우 가까운 값을 보였으므로 

계층소속 분류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4> 평균 사후확률표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집단1에 속할 확률 1.000 0.000 0.000 0.000 0.000

집단2에 속할 확률 0.000 1.000 0.000 0.000 0.000

집단3에 속할 확률 0.000 0.000 0.970 0.030 0.000

집단4에 속할 확률 0.000 0.000 0.088 0.912 0.000

집단5에 속할 확률 0.000 0.000 0.000 0.000 1.000

4.2.2 잠재프로파일의 형태

각 잠재프로파일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5>는 잠재프로파일별 

일자리만족도 지표의 계수(평균)와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모

든 계수는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김영서·홍세희

44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6 No.1

<표 5> 잠재프로파일별 변수들의 계수와 표준오차

변수

낮은

일자리

만족 집단

중하위

일자리

만족 집단

중간

일자리

만족 집단

중상위

일자리

만족 집단

높은

일자리

만족 집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업무

내용
2.62 0.24 3.43 0.05 3.43 0.09 4.07 0.03 4.62 0.11

사회적

공헌
2.43 0.21 3.04 0.04 3.11 0.09 3.78 0.04 4.12 0.20

자기

발전
2.50 0.21 3.24 0.05 3.29 0.10 4.00 0.03 4.58 0.11

임금/

소득
2.06 0.13 2.95 0.06 3.18 0.09 3.72 0.04 3.87 0.21

고용

안정
2.87 0.26 3.28 0.06 3.55 0.10 3.97 0.04 4.25 0.23

자율성 3.18 0.25 3.67 0.05 3.77 0.09 4.15 0.03 4.70 0.13

통근

거리
3.18 0.25 3.57 0.05 3.60 0.11 3.99 0.03 4.54 0.13

장래성 2.50 0.19 3.15 0.04 3.26 0.07 3.98 0.03 4.66 0.11

근로

환경
1.93 0.06 3.00 0.00 4.00 0.00 4.00 0.00 5.00 0.00

일가정

양립
2.62 0.21 3.26 0.04 3.16 0.08 3.87 0.03 4.20 0.16

여가

생활

보장

2.50 0.21 3.04 0.05 2.99 0.11 3.76 0.04 4.00 0.20

비율 3.7% 33.9% 12.5% 44.4% 5.5%

일자리만족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형태는 <그림 3>과 같

다. 1점에서 5점까지의 분포에 대한 각 잠재프로파일의 해당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계수 값을 고려하여 5개의 집단을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 중상위 일자리만족 집단, 중간 일자리

만족 집단, 중하위 일자리만족 집단, 낮은 일자리만족 집단으

로 명명하였다.

<그림 3> 일자리만족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형태

각 집단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

은 업무내용, 사회적 공헌, 자기발전, 임금/소득, 고용안정, 자

율성, 통근거리, 장래성, 근로환경, 일가정 양립, 여가생활 보

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환경의 계수 값이 

가장 높았고, 업무내용, 자기발전, 자율성, 장래성의 계수 값 

또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임금/소득, 여가생활 보장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은 

전체 청년창업가 중 5.5%를 차지하였다. 중상위 일자리만족 

집단은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변화의 폭이 조금 더 완만하였고, 각각의 계수 값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자율성의 계수 값이 가장 높았고, 사

회적 공헌과 임금/소득, 여가생활 보장의 계수 값이 가장 낮

았다. 중상위 일자리만족 집단에 청년창업가 전체의 44.4%가 

속하여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중간 일자리만족 집단은 근로환경을 제외한 다수의 항목에

서 중상위 일자리만족 집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여가생

활 보장의 계수 값이 가장 낮았고, 여전히 사회적 공헌과 임

금/소득, 일가정 양립의 계수 값이 비교적 낮았다. 또한, 중간 

일자리만족 집단부터 장래성의 계수 값이 타 항목에 비해 낮

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근로환경 항목에서 타 집단

과는 달리 두드러지게 높은 계수 값을 보였다. 전체 청년창업

가 중 12.5%가 이 집단에 포함되었다. 중하위 일자리만족 집

단은 전체적인 경향이 중간 일자리만족 집단과 유사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공헌, 임금/소득과 근로환경 계수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환경에서 가장 높은 계수 값을 보이

는 중간 일자리만족 집단과 매우 다른 결과이다. 중하위 일자

리만족 집단은 전체의 33.9%를 차지하였다. 낮은 일자리만족 

집단은 타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값이 나타났다. 자율성과 통근거리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임금/소득,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전체 청년창업가의 3.7%를 차지하였다. 

4.3 영향요인 검증

각 잠재프로파일별로 일자리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앞서 5개의 

잠재프로파일이 도출된 모형에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잠재프

로파일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는 각 집단을 준거집

단으로 설정하여 나머지 집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인구사회

학적 요인,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직업·창업 요인, 사업체 

요인, 제도적 요인 중에서 잠재프로파일의 영향요인으로 유의

한 변수는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일자리만족도에 따른 잠재프

로파일 분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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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 영향요인

(준거집단: 낮은 일자리만족 집단)

변인

영역
변수

준거집단: 낮은 일자리만족 집단

중하위

일자리

만족 집단

중간

일자리

만족 집단

중상위

일자리

만족 집단

높은

일자리

만족 집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인구

사회

성별
-0.293

(0.489)

0.366

(0.407)

0.007

(0.408)

0.722***

(0.000)

연령
0.091

(0.075)

0.110

(0.073)

0.070

(0.073)

0.095

(0.089)

학력
0.350

(0.344)

0.344

(0.308)

0.201

(0.325)

0.025

(0.384)

배우자 유무
1.400***

(0.000)

1.412***

(0.334)

1.585***

(0.361)

0.948***

(0.000)

신체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0.133

(0.548)

0.089

(0.495)

0.711

(0.523)

-0.530

(0.708)

스트레스
0.374

(0.448)

0.275

(0.429)

0.303

(0.448)

-0.413

(0.781)

심리

자아존중감
0.000***

(0.000)

0.081

(0.384)

1.377**

(0.422)

2.116***

(0.000)

자기효능감
-0.152

(0.458)

-0.314

(0.392)

-0.157

(0.383)

-0.626

(0.000)

직업

창업

창업동기
1.886***

(0.000)

1.803***

(0.353)

3.485***

(0.531)

1.796***

(0.000)

창업시 어려움
0.585

(0.434)

0.297

(0.389)

0.056

(0.378)

-0.045***

(0.000)

업무적합도
2.754***

(0.636)

2.838***

(0.587)

3.069***

(0.606)

5.051***

(0.636)

내적 직업가치
1.109***

(0.000)

0.955**

(0.360)

1.462***

(0.413)

0.660***

(0.000)

외적 직업가치
-1.940***

(0.000)

-1.551***

(0.295)

-1.712***

(0.332)

-1.923***

(0.000)

사업

관련

사업체 규모
-0.475

(0.372)

-0.714*

(0.290)

-0.548

(0.293)

-0.298

(0.382)

현직장 임금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3

(0.005)

주당 평균

근로시간

-1.716***

(0.000)

-2.213***

(0.376)

-1.842***

(0.391)

-2.170***

(0.000)

제도

관련

창업교육

훈련 이수여부

-1.539***

(0.342)

-1.934***

(0.397)

-1.787***

(0.452)

-2.685***

(0.000)

고용보험

가입여부

1.441***

(0.000)

1.226***

(0.330)

1.273***

(0.332)

2.496***

(0.000)

(준거집단: 중간 일자리만족 집단, 중상위 일자리만족 집단)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변인

영역
변수

준거집단: 중간 일자리만족 집단
준거집단: 중상위

일자리만족 집단

중상위

일자리만족 집단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인구

사회

성별
-0.359

(0.264)

0.356

(0.407)

0.715

(0.408)

연령
-0.040

(0.035)

-0.014

(0.063)

0.025

(0.061)

학력
-0.143

(0.136)

-0.319

(0.243)

-0.176

(0.244)

배우자 유무
0.173

(0.280)

-0.464

(0.334)

-0.637

(0.361)

신체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0.622**

(0.240)

-0.619

(0.548)

-1.241*

(0.542)

스트레스
0.028

(0.197)

-0.688

(0.587)

-0.716

(0.574)

심리

자아존중감
1.296***

(0.361)

2.035***

(0.384)

0.739

(0.422)

자기효능감
0.157

(0.214)

-0.312

(0.392)

-0.469

(0.383)

직업

창업

창업동기
1.683***

(0.447)

-0.006

(0.353)

-1.689**

(0.531)

창업시 어려움
-0.241

(0.199)

-0.343

(0.389)

-0.101

(0.378)

업무적합도
0.230

(0.278)

2.213***

(0.323)

1.983***

(0.309)

내적 직업가치
0.507

(0.346)

-0.295

(0.360)

-0.802

(0.413)

외적 직업가치
-0.162

(0.280)

-0.372

(0.295)

-0.211

(0.332)

사업

관련

사업체 규모
0.166

(0.173)

0.417

(0.305)

0.251

(0.304)

현직장 임금
0.000

(0.000)

-0.007*

(0.003)

-0.007*

(0.003)

주당

평균근로시간

0.371

(0.270)

0.043

(0.376)

-0.328

(0.391)

제도

관련

창업교육훈련

이수여부

0.147

(0.263)

-0.751

(0.389)

-0.899*

(0.451)

고용보험

가입여부

0.048

(0.268)

1.270***

(0.330)

1.222***

(0.332)

<표 8>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 영향요인

변인

영역
변수

준거집단: 중하위 일자리만족 집단

중간

일자리만족 집단

중상위

일자리만족 집단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인구

사회

성별
0.659

(0.378)

0.300

(0.397)

1.016

(0.489)

연령
0.019

(0.043)

-0.021

(0.043)

0.004

(0.065)

학력
-0.005

(0.204)

-0.149

(0.220)

-0.324

(0.290)

배우자 유무
0.012

(0.334)

0.185

(0.361)

-0.452***

(0.000)

신체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0.044

(0.259)

0.578*

(0.283)

-0.663

(0.561)

스트레스
-0.099

(0.248)

-0.071

(0.263)

-0.787

(0.609)

심리

자아존중감
0.081

(0.384)

1.377**

(0.422)

2.116***

(0.000)

자기효능감
-0.162

(0.280)

-0.005

(0.306)

-0.474

(0.458)

<표 7>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 영향요인

(준거집단: 중하위 일자리만족 집단)

직업

창업

창업동기
-0.084

(0.353)

1.599**

(0.531)

-0.090***

(0.000)

창업시 어려움
-0.287

(0.297)

-0.529

(0.322)

-0.630

(0.434)

업무적합도
0.085

(0.323)

0.315

(0.309)

2.298***

(0.000)

내적 직업가치
-0.154

(0.360)

0.353

(0.413)

-0.449

(0.000)

외적 직업가치
0.389

(0.295)

0.227

(0.332)

0.017

(0.000)

사업

관련

사업체 규모
-0.239

(0.316)

-0.073

(0.339)

0.177

(0.400)

현직장 임금
0.000

(0.000)

0.000

(0.000)

-0.007*

(0.003)

주당

평균근로시간

-0.497

(0.376)

-0.127

(0.391)

-0.454***

(0.000)

제도

관련

창업교육훈련

이수여부

-0.395

(0.389)

-0.248

(0.451)

-1.146***

(0.000)

고용보험

가입여부

-0.215

(0.330)

-0.167

(0.332)

1.05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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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영역 변수 중 성별은 낮은 일자리만족 집단과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 간의 비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

성인 경우 일자리만족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배우자 유무는 낮은 일자리만족 집단과 다른 

네 집단, 중하위 수준과 높은 수준의 집단 간의 비교에서 유

의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자리만족도가 낮은 수준보다

는 중하위, 중간, 중상위 혹은 높은 수준에 속할 가능성이 높

았다. 중하위 일자리만족 집단과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 간의 

비교에서만 예외가 존재하였지만, 대체로 배우자가 있을 때 

일자리만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신체·건강 영역 중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는 일자리만족

도가 중하위 수준과 중상위 수준, 중간 수준과 중상위 수준, 

중상위 수준과 높은 수준인 집단 간의 비교에서 각각 유의하

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자리만족도가 중

하위 수준보다는 중상위 수준에, 중간 수준보다는 중상위 수

준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중상위 일자리만족 집단과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 간의 비교에서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중상위보다는 높은 수준의 일자리만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경향성은 주관적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일자리만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스

트레스는 집단 간의 비교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적 영역 중 자아존중감은 높을수록 일자리만족도가 낮

은 수준보다는 중상위 또는 높은 수준에, 중하위 수준보다는 

중상위 또는 높은 수준에, 중간 수준보다는 중상위 또는 높은 

수준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변수는 집단 

간 비교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창업 변수인 창업동기는 거의 모든 집단 간의 비교에

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창업동기가 자발적인 경우 일자리만족

도가 낮은 수준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예외적으로 중하위 수준과 높은 수준, 중상위 수준과 높은 수

준의 일자리만족 집단 간 비교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반적인 결과를 살펴볼 때, 창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

에 일자리만족이 높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창업시 어려움 

변수는 낮은 일자리만족 집단과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 간 비

교에서 유의하였고, 창업시 어려움이 적을수록 낮은 수준보다

는 높은 수준의 일자리만족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업무적합도 변수의 경우, 낮은 일자리만족 집단과 나머지 

네 집단, 중하위 수준과 높은 수준, 중간 수준과 높은 수준, 

중상위 수준과 높은 수준의 일자리만족 집단 간의 비교에서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업무적합도가 높을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낮은 수준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 중하위 수준보다

는 높은 수준에, 중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 중상위보다는 

높은 수준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내적 직업가치 변수는 낮

은 일자리만족 집단과 나머지 네 집단, 중하위 일자리만족 집

단과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 간의 비교에서 각각 유의하게 나

타났다. 즉, 내적 직업가치를 중요시할수록 낮은 일자리만족 

집단보다는 중하위, 중간, 중상위 혹은 높은 수준의 일자리만

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외적 직업가치 변수는 낮은 

일자리만족 집단과 나머지 네 집단, 중하위 일자리만족 집단

과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 간의 비교에서 각각 유의하였다. 외

적 직업가치를 덜 중시할수록 일자리만족도가 낮은 집단보다

는 더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사업체 영역에서 사업체 규모는 작을수록 일자리만족도가 

낮은 수준보다 중간 수준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현직장 임금

은 적을수록 일자리만족도가 중하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 

중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 중상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

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적을수록 일

자리만족도가 낮은 집단보다는 중하위, 중간, 중상위 혹은 높

은 일자리만족 집단에, 중하위 일자리만족 집단보다는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영역에서 창업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

은 경우 일자리만족도가 낮은 수준보다는 중하위, 중간, 중상

위 혹은 높은 수준에, 중하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 그리

고 중상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

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자리만족도가 낮은 수준보다

는 중하위, 중간, 중상위 혹은 높은 수준에, 중하위 수준보다

는 높은 수준에, 중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 중상위 수준

보다는 높은 수준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Ⅴ. 논의 및 결론

창업은 열정과 에너지를 지닌 청년들에게 적합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G20 국가에서 일자리의 약 67%는 

청년창업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Pinelli & Atalla, 2014). 우

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창업이 중점 지원되

고 있는데, 청년창업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가 개개인들이 어떠한 일자리만족을 나타내는지 살펴본 

후 그 유형과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영향요인과 각 잠재프로파일 사이의 관

련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의 수는 5개가 가장 적절하였으며,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5.5%)’, ‘중상위 일자리만족 집단(44.4%)’, ‘중

간 일자리만족 집단(12.5%)’, ‘중하위 일자리만족 집단

(33.9%)’, ‘낮은 일자리만족 집단(3.7%)’으로 구분되었다. 프로

파일 형태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

은 업무내용, 사회적 공헌, 자기발전, 임금, 고용안정, 자율성, 

통근거리, 장래성, 근로환경, 일가정 양립, 여가생활 보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일자리만족 집단은 모든 영

역에서 일자리만족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임금/소득 및 근로

환경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일자리만족도 향상

을 위해 이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에 따른 잠재프로파일과 영

향요인들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성일 때 낮은 일

자리만족 집단보다는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에 속할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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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이는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론이다(성지미·안주엽, 

2016; 이인숙, 2010).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낮은 일자리만족 집

단보다는 중하위, 중간, 중상위 혹은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배우자 유무가 일자리만족에 

유의한 변수임을 밝힌 선행연구(강영희, 2016; 김윤중, 2017)

를 지지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일자리만족도가 높

았고,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나성식 외, 2013; 박미량 외, 

2013; 이상록 외, 2017). 자아존중감은 높을수록 일자리만족도

가 낮은 수준보다 중상위나 높은 수준에, 중하위 수준보다 중

상위나 높은 수준에, 중간 수준보다는 중상위나 높은 수준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일자리만족도가 낮을 경우에 자

아존중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청년창업가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동기가 자발적인 경우 일자리만족도가 

낮은 수준보다는 중하위, 중간, 중상위 혹은 높은 수준에 속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선행연구(남정민 외, 2013; 안소영·조

상미, 2018)와 일치한다. 자신의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 창업선

택은 일자리만족도 하락을 일으킬 수 있고, 자발적 동기를 지

닌 창업자가 이후 높은 일자리만족을 나타내므로 내재적, 자

발적 동기를 고양시켜야 한다. 창업은 창업자가 사업기획, 자

금확보, 사업장 위치선정 등을 스스로 준비하고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발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창업가들이 자신의 흥미·적성과 

역량에 적합한 창업을 자발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

을 제안한다. 성취, 지식추구, 사회공헌 등 내적 직업가치 실

현 및 자발적 동기부여를 위하여 정기적인 창업성과 공유회, 

비전수립 교육, 지역사회 공헌형 프로젝트 등 여러 정책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시 어려움을 적게 겪을수록 낮

은 일자리만족 집단보다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에 속할 확률

이 높다. 대졸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홍준·김월화(2015)에 

따르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창업 정보를 수집하

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일수록 일자리만족도가 낮았다. 이

는 청년창업가들이 창업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업무적합도가 높을수록 일자리만족도가 낮은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중하위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중간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중상위보다는 높은 수준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강윤경 외, 2019; 김상욱·유홍준, 

2002; 김종우 외, 2014; 노언경 외, 2011; 배화숙·이인숙, 2008; 

오성욱·이승구, 2009). 창업준비과정에서 단순히 지원금을 지

급하기보다는 청년창업가가 본인의 교육수준과 기술수준에 

매치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돕고, 업무적합도

가 낮은 창업가를 위해 창업 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직업가치의 경우 대체로 내

적 직업가치를 중요시할수록, 외적 직업가치를 덜 중시할수록 

일자리만족이 낮은 집단보다는 더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오성욱·이승구(2009), 이희정(2017)의 연구를 지

지한다. 창업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충족된다면 높

은 일자리만족도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청년창업가의 가치관에 

맞는 창업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이타, 타인에 대

한 영향 등의 내적 직업가치를 추구하는 창업자라면 직무 자

체에서 이와 관련된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사업체 규모는 작을수록 일자리만족도가 낮은 수준보다는 

중간 수준에 속할 확률이 높다. 종업원 유무는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규모 자영업자 대상 홍성희(2005)

의 연구와는 상이하였지만, 자영업자 대상 홍경아(2002)의 연

구결과와는 일치하였다. 청년창업가는 기업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종사자로서의 업무를 감당하는데

(이해근·양동우, 2019) 인원수가 늘어나면 인적관리를 비롯한 

여러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자리만족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큰 사업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창

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직장 

임금은 적을수록 일자리만족도가 중하위 수준보다는 높은 수

준에, 중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 중상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임금이 높을수록 일자리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 선행연구(오유진, 2009; 홍성희, 

2005)와 상이한 결과이지만, 대졸 청년창업가 대상의 이원석·

주동범(2016)의 연구와는 일치한다. 이는 본 연구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곽동철 외(2016)는 

자산, 부채 등 재무적 지표가 중요하게 작용한 중장년창업과 

달리, 청년창업의 사업생존에서는 재무적 지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년 사업생존과 유사하게 일자리만

족 또한 재무적인 지표로만 예측하기보다는 청년의 심리적 

특성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방혜민·전인오, 2015; 유봉호, 

2013).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적을수록 일자리만족도가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

구의 결론과 일치하였다(고승연, 2013; 이원석·주동범, 2016). 

창업교육훈련은 받지 않았을 경우 낮은 일자리만족 집단보

다는 중하위, 중간, 중상위 혹은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에 속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 이에 관해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노

경란·허선주(2011)에 따르면, 대졸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는 

일자리만족도에 단독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인턴경험을 매개로 하여 일자리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창업교육훈련 변수는 교육훈련의 

이수여부이고, 구체적인 훈련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변수이므

로 창업교육훈련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봤다면 다른 결과

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에서는 고용보험

에 가입한 경우 일자리만족이 낮은 집단보다는 더 높은 집단

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는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의 효과가 있음을 새로

이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약 3%인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사업운영 시 누적된 채무 및 신용

문제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한국경

제, 2020년 5월 7일). 따라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

는 청년창업가의 생활안정을 돕고, 사업실패를 겪은 후에도 

재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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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존에 쓰이지 않았던 잠재프로파

일분석을 통해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에 따라 분류된 각 

집단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에는 5

가지 유형이 존재하고, 이에 적합한 창업환경의 조성과 유형

별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중간 수준 이하의 일자리

만족 집단은 전체의 50.1%를 차지하므로, 이들의 특성을 반영

하여 일자리만족도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청년창업

가 집단 분류 이후 신체·건강 요인, 심리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발적으로 창업을 할수록, 업무적합도

가 높을수록, 내적 직업가치를 중요시할수록, 주당 평균근로

시간이 적을수록, 현직장 임금이 적을수록 일자리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경영환경과 

세대의 변화에 따라 직업가치관도 변화하면서 청년세대가 일

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급여, 기타 혜택에 만족하기보다는 자

신이 하는 일 자체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여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청년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패널 

자료에 있는 문항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교육훈련과 

같은 변수의 경우에는 조사에서 측정한 이수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제한점을 지닌

다. 후속연구에서 창업교육훈련 관련 문항을 세분화한다면 창

업교육훈련 참여가 일자리만족도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심층

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청년패널 12

차년도 자료로 횡단연구를 실시하여 종단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수행하여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청년창업가 일자리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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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분석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 1

2 .528** 1

3 .594**.565** 1

4 .397**.464**.420** 1

5 .374**.334**.292**.405** 1

6 .449**.263**.452**.265** .468** 1

7 .318**.207**.256**.277** .285**.386** 1

8 .559**.500**.631**.450** .332**.446**.341** 1

9 .510**.488**.555**.472** .387**.415**.353**.628** 1

10 .470**.370**.405**.484** .392**.400**.313**.479**.466** 1

11 .403**.367**.368**.399** .357**.311**.283**.405**.413**.590** 1

12 .010 -.073 -.038 -.026 .019 .042 .078 -.041 -.035 .016 .055 1

13 -.065 -.021 -.098* .008 .053 .036 .050 -.036 .014 .024 -.038 .089 1

14 .071 .092 .026 -.041 .033 -.005 -.007 .073 .004 .020 .062 -.060 -.106* 1

15 .016 .015 .023 .076 -.016 .026 .036 .044 .060 .052 -.040 -.037 .391** -.066 1

16 .159**.235**.164**.187**.259**.128** .068 .193**.129**.216**.184** .070 .011 -.015 .045 1

17 -.160**-.190**-.150**-.243**-.175**-.116* -.046 -.115*-.115*-.187**-.134** -.010 -.011 -.056 -.051 -.227** 1

18 .254**.222**.331**.269**.239**.354**.204**.384**.319**.231** .077 -.019 .074 .012 .121* .236** -.229** 1

19 .188**.128**.196**.141**.170**.261**.206**.255**.196**.134** .039 -.014 .016 .032 .121* .041 -.174**.707** 1

20 .242**.307**.311**.412**.254**.168**.239**.283**.283**.216**.246** -.012 .041 -.005 .074 .111* -.109* .290**.166** 1

21 -.231**-.111*-.162**-.161**-.166**-.227**-.187**-.145** -.093 -.208**-.214** .067 -.027 -.070 -.094* -.068 .090 -.195**-.161**-.111* 1

22 .338**.336**.288**.212**.122**.123**.123**.281**.228**.150**.182** -.046 -.002 .077 .085 .148** -.023 .148**.163**.199** -.075 1

23 .235**.259**.238**.163** .084 .062 .101* .213** .108* .131**.181** -.044 -.058 .140** .065 .181** .013 .076 .022 .144** -.051 .287** 1

24 .144** .102* .115* .048 .008 .085 .056 .077 .005 .035 .035 .024 -.008 .078 -.026 .071 .054 .066 .071 .549 -.038 .120* .544** 1

25 -.074 -.074 -.074 .002 -.073 -.097* -.029 .023 .032 -.055 -.083 -.008 .097* -.093* .072 -.016 .039 .051 .053 .022 -.022 -.012 -.018 .032 1

26 -.025 .110* .093* .073 .125** .056 .053 .086 .126** .010 .032 .091 .066 .034 .032 .021 -.071 .064 .007 .099* .003 .084 .034 -.020 .059 1

27 -.148** -.064 -.039 .049 .088 .041 -.025 .031 .021 -.069 -.161**.173** .001 -.122** .022 .041 .061 .007 -.040 .088 .211** -.036 -.043 .030 .041 .136** 1

28 .023 .020 -.004 -.069 .021 .026 -.136** .030 -.001 -.070 -.072 -.080 .010 .111* -.047 .013 -.007 .090 .043 .008 .008 .053 -.043 .030 .041 -.009 .007 1

29 .029 .076 .076 .109* .012 .019 .050 .144**.134** .039 .038 .191** .067 .061 .064 .005 .009 .044 -.012 .105* .204** .067 .089 -.026 .075 .059 .032 .010 1

평균 3.75 3.42 3.64 3.34 3.66 3.94 3.80 3.60 3.63 3.54 3.39 .59 35 3.16 .52 3.88 2.22 4.67 4.18 .83 2.77 3.05 3.69 3.93 1.23 6.77 3.83 .22 .18

표준

편차
.712 .757 .739 .813 .823 .689 .690 .721 .650 .666 .800 .493 4.056 .917 .500 .611 .637 .576 .748 .373 .630 .425 .462 .514 .689 2.705 .419 .418 .388

주: 1. 업무내용, 2. 사회공헌, 3. 자기발전, 4. 임금/소득, 5. 고용안정, 6. 자율, 7. 통근거리, 8. 장래, 9. 근로환경, 10. 일가정 양립, 11. 여가생활 보장, 12. 성별, 13. 연령,

14. 학력, 15. 배우자 유무, 16. 주관적 건강상태, 17. 스트레스, 18. 자아존중감, 19. 자기효능감, 20. 창업동기, 21. 창업시 어려움, 22. 업무적합도, 23. 내적 직업가치, 24.

외적 직업가치, 25. 사업체 규모, 26. 현직장 임금, 27. 주당 평균근로시간, 28. 창업교육훈련 이수여부, 29. 고용보험 가입여부 (1-11: 종속변수, 12-29: 독립변수)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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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s of latent profiles depending on the job satisfaction of youth entrepreneurs in South 

Korea and examine the influence of related variables. Latent profile analysis (LPA)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12th year of the 

Youth Panel Study.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re were five latent profiles based on job satisfaction among young 

entrepreneurs: lowest job satisfaction, mid-low job satisfaction, middle job satisfaction, mid-high job satisfaction, and highest job 

satisfaction. By applying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the influencing factors for each latent profiles have been derived. Gender, marital 

status, subjective health, self-esteem, entrepreneurial motivation, difficulty in start-up, person-job fit, intrinsic or extrinsic job values, 

business scale, income, work hour, education or training, and labor insuranc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youth entrepreneurs’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article discusses practical implications that can enhance the job satisfaction of young 

entrepre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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